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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finds that (1) history of 나le First birthday rite(첫돌 의례) and (2) 
changing process of the First birthday's dress and omaments(첫돌 복식).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history of the first birthday rite has been continued vary long years in Korea, but it*s ori
gin is not 시。arness. The purpose and form of the first birthday rite are vary similarity in China 
and Korea. The rate of infant mortality was regarded that an absolute element of the first birth
day Hte. Making process of the first birthday's dress and ornaments was not definite. The adop- 
tion of that's form and elements act on affect local - homely • individual situation. First birth
day^ dress and ornaments was changed by changing process and convert of recognition about 
First birthday rite. It shows that the change of rites clothing contacted with changing process 
of rites.

I.머리말

통과의례（通過儀禮）는 한 사회나 문화권에 소 

속된 개인이 나이와 직위를 비롯한 기타의 상황 

적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치르게 되는 특별 

한 행위의 체계를 의미한다 1）.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통과하는 여러 단계나 상태를 일컫 

는 것으로, 프랑스의 인류학자이자 민속학자인 

반 게넵이 장소 • 상태 • 사회적 지위 • 연령 등의 

변화에 따른 의례를 가리키기 위해 1909년 처음 

으로 사용한 용어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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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의례의 종류와 형식은 문화권 혹은 나라마 

다 다르며, 우리 나라의 경우 유교（儒敎）의 영향 

아래 에서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 （四禮）로 

규정되었다. 이렇게 대표적인 통과의례로 손꼽히 

는 유교식 관혼상제 및 그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 

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 •구체적 •실중적으로 이 

루어졌으나,3）삼칠• 백일• 첫돌은 관혼상제에 

비해 소흘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했으며, 육아 

의례（育兒儀禮） 혹은 출산의례（出產儀禮）라는 

큰 단위로 묶여 산모（產母） 중심으로 이해되었 

다. 그 때문에 아이 중심의 독립적인 의례로 간주 

되지 않았으며 첫돌 의례와 복식에 대한 연구도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 

는 첫돌 의례와 그 복식을 독립적인 연구 대상으 

로 채택하여 첫 작업으로 역사와 정착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돌 의례의 연원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문헌기록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략 조선시대 이후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이때 

를 전후한 시기에 한정된다. 첫돌 의례의 변화과 

정과 복식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의례의 의미변화 

가 복식의 변천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살펴 

보려고 한다.

n.첫돌의례의 역사와 정착

1.첫돌의례의  역사
첫돌 의례는 아이가 출생하여 처음 맞는 생일 

을 기념하는 것으로 초도일（初度日） • 수일（眸 

B）• 주일（周 日） • 주년（周年）4）등으로 부르며, 

眞 39

이때에는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하 

게 된다. 첫돌 의례의 기본적인 요소로는 복식과 

음식, 그리고 돌잡이가 있다. 돌잡이는 각 구성요 

소들 가운데 특히 행사적인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이며 아이의 장래를 점쳐 본다는 점 

에서 흥미롭다. 첫돌 복식은 의례의 의미를 시각 

적으로 표현해 주는 요소라 할 수 있으며 돌음식 

은 대개 떡을 중심으로 준비된다.

첫돌 의례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우리 나라의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 

례의 전래나 자생 여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문 

화적 관련성마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중국측 자료5> 가운데 처음으로 첫돌에 대 

해 언급한 것은「안씨가훈（顏氏家訓）』由 이다. 

1■송사（宋史）』에도 "조빈은 첫 생일날에 왼쪽 손 

으로는 방패와 창을 들고 오른쪽 손으로는 도마 

와 접시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도장 하나 

를 들었다”는 내용이 둥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송나라 때의 맹원로（孟元老）가 쓴「동경몽 

화록（東京夢華錄）』에도 역시 이와 비슷한 기록 

이 있으나 돌잡이를 시수（試辟）'로 표현하고 있 

다는 점 이 다르다. 이 밖에『중화전국풍속지（ 中華 

全國風俗誌）』°와 1 2 3 4 5 6■몽양도설（夢養圖說）「°을 통 

해 중국에서 행해진 첫돌 의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며, ■■궁중행칙（宮中行則）에는 청나라 때 

의 왕실 첫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더욱이 

첫돌 의례와 관련하여 "고모의 신발, 이모의 양말, 

외할머니의 배두렁이, 외숙모의 마고자”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여서 이때에 아이에게 새 옷을 선 

물하거나 예물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 반 겐넵 著 • 全京秀 譯,「통과의 례」, 올유문화사, 1985, P. 29.
2） 허문강,「통과의례」, 1■두산세 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1996, P. 208.
3） 의례와 그에 수반되는 복식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 그 시각이 양분 

되어 있어 의례는 의례대로, 물질적 구성물은 그것대로 분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의례와 그에 수반된 구성물 

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각에서의 연구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4） 여기에 나타난 명칭은 첫돌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1주년을 의미하는 경향이 강하다. 초도일（初 
度日 ）의 경우에도 아기의 첫돌을 일컫는 대표적인 단어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대개 

생일을 일컬어 초도일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영조실록》37년 6월 13일, 47년 12월 14일 기사 참조）.

5） 이후에 언급할 중국측 자료 중「대만민속』과 •■중국민속사전」을 제외한 내용은 모두 '■生育神과 性巫術」을 인 

용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6） "강남 풍속에 아이가 태어나 한 돌이 되면 새 옷을 짓고 목욕을 시키고 장식을 단다. 남자는 활과 화살과 종이 
와 붓을, 여자는 칼과 자와 바늘과 실을 쓴다. 또 음식물과 진귀한 옷과 장난감을 아이 앞에 차려 놓고 그 아 

이가 생각하여 갖는 것올 보고, 탐욕스럽거나 청렴하거나 어리석거나 지혜로운 것을 시험한다. 이것을 이름 

하여 아이 시험이라고 하는데, 친가 • 외가가 모여 잔치를 벌이고 즐긴다（江南風俗 兒生一碁 爲制新衣 浴裝 

飾男則用弓矢紙筆女則刀尺鉞縷幷加飮食之物及珍寶服玩置之兒前觀其發意所取以驗貪廉愚智名之爲試 

兒親表聚集致宴亭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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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역시 첫돌 의례와 돌 

잡이 풍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I》
최근의 중국 자료들을 보더 라도 돌잡이를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풍습에 대한 언급이 있다. 

「중국민속사전（中國民俗辭典）」에서는 돌잡이하 

는 풍속을 주수（周眸）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염 

주시수（拈周試解）”의 줄임말인 것으로 설명하였 

다.13）또한『대만민속（臺灣民俗）产）에는 이십여 

가지의 물품을 아이 앞에 늘어놓고 그것을 집도 

록 하는 풍속이 시주（試周）로 표현되어 있다. 첫 

돌과 돌잡이를 일컫는 중국측의 용어를 정리해 

보면〈표 1〉과 같다.

우리 나라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왕실 기록에는 

조선 초기에, 그리고 반가의 일기나 실학서에는 

대략 16 • 17세기를 전후하여 첫돌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한다.《태종실록〉12년 11월 4일 

（을유일） 기사에 "임금의 아들 종의 첫 생일이므 

로 성수에 대한 至례（醮禮）를 베풀다. 궁중에서 

초례를 베풀었다. 이 날은 바로 임금의 어 린 아들 * * * * * * * * *

7） 李眸光著,南晚星譯，r芝峰類說』下人事部人事篇生產條，乙酉文化社，1994, p. 306.
8） "아이를 낳아 백일이 되면 모임을 갖는데 이것을〈백수〉라고 한다. 생일이 되면〈주수〉라고 한다. 땅에 쟁반 

과 술잔을 늘어놓고 과일 • 음식 • 공문서 • 붓과 벼루 • 주판과 저울 둥과 경서와 바느질 도구 둥을 담아 놓 

고 아이가 먼저 잡는 것을 보고 앞으로의 징조로 여기는데, 이것을〈시수〉라고 한다. 이것은 어린 아이를 위 

한 성대한 잔치이다（生子百 日 置會 謂之〈百眸〉. 至來歲生 日 謂之〈周 眸〉羅列盤殘于地 盛果木 • 飮食 • 官誥 

•筆硯•算秤等經卷針線應用之物觀其所先拈者以爲徵兆謂之〈試眸〉.此小兒之盛禮也）

9） "돌은 신에게 제사 드리고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으로, 처가와 친족들이 모두 예물을 보내와 잔치를 베 
풀고 음식을 먹는다. 베이징에서는 한 해가 되어 아이의 생일이 되면 , 사농공상이 쓰는 도구를 탁자 위에 

을려놓고, 어린 아이의 머리를 감기고 씻기고 나서, 새 옷을 입히고 안아서 탁자 앞에 데려가 마음대로 잡도 

록 한다. 만약 붓을 잡으면 장래에 틀림없이 문인이 될 것이고, 주판을 잡으면 반드시 상인이 된다고 하였 

다. 모두 이렇게 하는데 이름하여 돌잡이라고 한다（周歲 設祭祀神餐祖 岳家戚族 則均以禮物相饋送 及設宴 

餐之至周歲於小兒生日將士農工商所用之器具置於卓上小兒梳洗畢衣新衣抱至卓前任其隨意抓取若所取 

者爲筆將來必爲文人，若所■取爲算盤必爲商人，諸如此類名曰抓周）.”

10） "이것은 송나라 때의 조빈이라는 사람으로, 그의 돌 때 부모가 여러 가지 장난감을 그의 앞에 나열해 놓고 
그가 잡는 것을 보는 그림이다. 조빈은 왼손에 창을 잡고 오른손으로 조두를 잡았다. 잠깐 뒤에 또 인을 잡 

았는데, 나머지는 보지 않았다. 조빈이 막 한 살이 되었을 때인데, 그의 지략이 스스로 남다름을 알 수 있다 
（灯是宋代曹彬他周歲時父母以百玩環列於前觀其所取.彬左手提戈右手取俎豆.須臾又取一印餘無所視. 

夫彬方一歲其智略便自不同）.”

11） ••보통 옥으로 두 가지를 진설한다. 옥부채 손잡이 장식 두 개, 금 수건 하나, 둥근 은 상자 하나, 서종 하나, 
서봉 한 쌍, 활줄 하나. 문방구 한 조, 수반 한 쟁반, 과일 한 탁자가 그것이다（例用玉陳設二事 玉扇墜二枚 

金匙一件銀盒一圓犀鐘一捧犀捧一雙甄一長文房一盤一■具果品卓一張）
⑵ 광시성 좡족의 돌잡이는 실내에 대자리를 깔고 그 위에 책 한 권, 저울 한 개, 파 한 다발, 마늘 한 다발을 을 

려 놓고 어린 아이를 자리에 앉히고 마음대로 잡게 하여 아이가 지향하는 것을 추측한다. 조선족은 돌잔치 

때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새 옷올 입히고 생일상에 음식 • 문방사우 • 책 • 장난감 둥을 늘어 놓고 아이에 

게 잡도록 하여 그가 지향하는 것을 추측한다. 어떤 노인은 어린 아이 목에 횐 비단을 걸어주는데 이것은 어 

린 아이가 깨끗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의 상징 이다（宋兆麟 著 • 洪熹 譯，앞 책, p. 193）.
13） 鄭传寅•張健，「中國民俗辭典」，湖北辭書出版社，1987, p. 8.
14） 吳演濤，'■臺灣民俗」，衆文圖書公司，1976, p. 116.
15） 초례는 성신（星辰）에 제사를 지내는 도교의 의례행위이다. 기록으로 볼 때 태종이 도교의 재초에 관심이 깊 

었다고 하는데（차주환, '■민족문화대백과사전』V.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 764）, 그 때문인지 왕자 
의 첫돌 의례 역시 도교의 재초 형식을 빌어 거행한것으로나타나 있다

〈표 1> 중국 문헌에 나타난 첫돌과 돌잡이 

의 명칭

문 헌 첫생일-실제의미 돌잡이

안씨가훈

（顏氏家訓）
일기 （一荐）-첫돌 시아（試兒）

동경몽화록 

（東京夢華錄）
주수（周解）-생일 시수 （試 眸）

중화전국풍속지

（中華全國風俗誌）
주서】 （周歲）-돌 조주（抓 周）

종의 초도（初度）이므로, 성수초（星宿醮）를 베풀 

어 수（壽）를 빌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지 

금까지 첫돌에 대한 기록으로 자주 거론되었던 

'•국조보감（國朝寶鑑）」의 정조 15년 6월 18일（신 

유일） 기사보다 상당히 앞선 것으로 왕자의 첫 3 
생일을 기념하는 의례가 조선 초기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馈 이후로 왕실에서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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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돌 의례를 했다는 기록은 정조대（代）를 전 

후해 가장 많이 나타난다.® 특히 첫돌 복식과 돌 

잡이 풍속에 대한 언급이 있어 당시의 첫돌 의례 

형식이 현재와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정조 7년 

9월 7일（을미일）의 기사에는 문효세자의 초도일 

에 신하들을 불러보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첫돌 의례를 했음을 암시하는 단어인 '호시（弧 

矢尸와 ＜채색의 옷（衣彩）'이 둥장한다. 더욱이 원 

자（元子）의 초도일을 기념하여 세금을 감해 주거 

나 응제（應製）를 행했다는 것으로 보아 국가적으 

로도 비교적 의미있게 간주되었던 의례임을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잘 알려진 것처럼『국조보감（國朝寶鑑）ji 

정조 15년 6월 18일（신유일）의 기사에서도 원자 

의 첫돌 의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세자 

의 첫돌 의례에 관한 기록으로 "이날은 혜경궁의 

생일날이며 원자의 첫돌날이었다. 온갖 놀이감을 

놓은 상을 집복헌에다 차려놓았다. 먼저 채색실 

을 집어보고 다음은 화살과 관악기, 현악기를 잡 

아당겼다.”고 하여《정조실록》15년 6월 18일신 

유일）의 기사와 동일하다. 그러나 돌잡이를 한 

것과 이날의 차림새 전반에 대한 언급만이 있고 

원자의 첫돌 복식 전체나 그 종류, 음식 둥에 대 

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다만 왕실의 첫돌 의례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될 뿐이다.

한편 『양아록（養兒錄）에는 "임자년（1552 
년） 정월 5일 숙길（淑吉）이 태어난 지 일주년이 

되었다. 잡구를 진열하여 놓고 손으로 무엇을 잡 

는가를 보는 것은 고인（古人）들이 모두 이와 같 

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기록이 보인다.「쇄 

미록（瑣尾錄）』에는 효립（孝立）의 생일이어서 

윤해의 처자가 술과 떡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장 

난감을 효립（孝立）의 앞에 벌여 놓고 그 먼저 짚 

는 물건을 보았다."9）라는 기록이 있다. 이로써 

돌잡이 풍속이 그 이전부터 존재했음은 물론, 중 

국의 시아나 시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16 17 18 19 20）

16） ①《정조실록》부록 54권 혜경궁이 내 린 행록（行錄）

〈대행 대왕（大行大王）은 임신년 9월 22일 축시에 창경궁（昌慶宮） 경춘전（景春殿）에서 탄생했는데 •••중략 
... 백일 이전에 섰고 일년도 채 못 되어서 걷기 시작했으며 돌 때는 돌상으로 걸어가서 맨 먼저 붓과 먹을 

만지고 책을 펴 읽는 시늉올 하였으며… 후략〉

② 《정 조실록》부록 54권 정 조 대 왕 행 장（行狀）
〈아, 대행 대왕의 성은 이씨요 휘는 산（貼）이며 자는 형운（亨運）으로 •••중략… 첫돌이 돌아왔을 때 돌상에 

차려진 수많은 노리갯감들은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저 다소곳이 앉아 책만 펴 들고 읽었다는 것이다.〉

③ 《순조실록》28년 7월 18일（병진일）
〈대신（大臣） • 각신（閣臣） • 경재（卿宰）들을 경춘전（景春殿）에서 불러 보았는데, 원손（元孫）이 태어난 첫 

돌（初度）이기 때문이었다. 여러 신하들이 둘러서서 원손의 모습을 우러러보며, 서로 축하하기를, "훌륭한 

모습이 보통 사람보다 월등히 빼어났으니, 실로 우리 나라 억만년 무한한 터전이 되겠습니다." 하였다.〉

17） ①《정조실록》정조 7년 9월 22일（경술일）

〈임금이 말하기를, "기전（畿甸）의 을해 농사는 재해를 입지 않은 데가 없다. 봄 동안의 진저1（賑濟）가 겨우 
끝나자 추수（秋收）의 일이 이렇게 되어, 창이（瘡痍）가 겨우 완치（完治）되어 가다가 거듭 흉년을 만나게 되 

었다. 오막살이에는 한 병, 한 항아리의 저축도 없는데 공사（公私）에서 추박（椎剝）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아! 그 말할 데 없는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살아 갈 수 있겠느냐? 민생들 일을 어찌할 수가 없어 옥식（玉食） 

도 편치 못하기만 한다. 저번의 원량（元良） 초도일（初度日）에 기쁨을 기념하는 뜻으로 특별히 견감해 주도 

록 분부를 내리기는 했다마는, 이런 대무（大無）의 해에 당하여 무슨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게 되겠느냐? 밤 

이나 낮이나 한결같은 생각이 오직 원원（元元）들에게만 있게 된다.〉

②〈순조실록》순조 28년 7월 20일 （무오일）
〈왕세자가 원손의 첫돌을 기념하는 응제（應製）를 춘당대에서 시행하여, 거수를 한 안윤시（安潤著）와 지차 

（之次）를 한 이공익（李公翼）을 모두 직부 전시하게 하였다.〉

18） 이문건 저 • 이상주 역주, '•양아록」, 태 학사, 1997, p. 48.
19） 吳希文 著 • 李民樹 譯, '■瑣尾錄」下 1598（무술년） 8월 18일, 海州吳氏楸灘公派宗中, 1990, P. 312.
20） 이에 대해 한양명은 아이의 출생 한 돌을 기념하는 돌 관행은 자생적일 수 있지만 돌 관행의 핵심이랄 수 있 

는 '돌잡이'는 형식의 유사성과 상충문화의 존재양상으로 보아 중국의 시아（試兒）, 또는 시주속（試周俗）에 

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였다（한양명,「한국 產俗: 그 체계적 이해를 위한 試論」,「비교민속학회발 
표요지」, 비교민속학회, 1998, p. 61）.

시대적으로는『양아록（1552）』이「쇄미록（1598） 
』보다 약 46년 앞서며, 17세기 기록으로『지봉유 

설（1614）』이,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서면 정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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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792） 기사가，있어 간략하나마 첫돌 의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태종 때의 기록으로 이미 

조선 초기에 왕자의 첫돌을 기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이후 기록인「양아록」에 

의하면 적어도 1552년, 즉 16세기 중반 이전에 반 

가（班家）에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 

진다.幻〉그러나 첫돌 의례가 이때에 이미 민간에 

서도 보편화되어 널리 행해졌을 것인가의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

첫돌 의례에 대한 근래의 기록 중 하나인「조 

선상식문답』에서 최남선은 “아기가 나서 1주년 

이 지난 때쯤은 아기가 앉는 것은 물론이요, 서서 

기동하고 슬기와 염량이 자못 발달하니 이를 기 

회로 하여 어른 세계의 온갖 물건을 벌여 놓고 그 

생각 돌아가는 것을 한 번 보려고 함이 미상불 괴 

이치 않은 일입니다"라고 전제한 후, 돌잡이하는 

풍속에 대해 "중국에서 '시아（試兒）'니 '시주（試 

周），니 하여 육조시대부터 있어 왔는데 조선에서 

도 벌써부터 이 작치가 널리 행하여 지금도 쇠 

（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대부분 첫돌 의례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 

로, 또한 그 연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 

로 여겨지며,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일례（一例） 

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첫돌 의례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인지, 혹은 우리 나라에 

서 자생한 관행인지의 여부는 쉽게 파악되지 않 

는다. 더욱이 자생적인 관행이라고 했을 때에도 

실제로 언제부터 첫돌 의례를 해왔는지 그 정확 

한 기원（起源）은 알 수 없다고 하겠다.

첫돌 의례의 정확한 연원이나 전래 혹은 자생 

여부와 더불어 정착된 시기 또한 분명치 않다. 다 

만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본 

다면, 조선시대 중국의 사례（四禮）를 받아들이던 

시기에 함께 들여온 것이 아닌가 막연히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중국 송（宋）나라 때의 

문헌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 조 

선시대 이전에 받아들였을 가능성과 자생 여부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첫돌 의례는 대체로 조선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왕실을 중심으로 행해지 

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며, 종법제도（宗法制度） 

가 확립되고 남아선호적 인 경향이 나타나는 과정 

에서 반가에 수용되기 시작하여, 민간에 본격적 

으로 수용된 것 역시 대략 조선시대 후반기에 와 

서 야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 된다.21 22 23）

21） 손자의 첫돌 의례를 했을 당시 이문건（李文槌）의 집안은 오랜 귀양 생활로 피폐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첫돌 의례를 행했다는 것은 당시 이러한 풍습이 반가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었 

을 가능성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사화（士禍）로 인해 멸문 당하고 자식마저 잃은 후 손자를 

통해 가문을 계승시키고자 한 이문건의 의지가 굳건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 崔南善, •■朝鮮堂識問答삼성문화재단 문고판 V. 16, 1972, pp. 84-87.
23） 이러한 사실은 r고려사（高麗史）』에 왕자나 왕손의 태자 책봉 의례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첫돌 의례를 행했 

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왕자나 왕손의 첫돌 의례를 

행했다면 비록 비중이 작다 하더라도 일정한 의미를 가진 행사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의식（儀式）이 없었거나 흑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첫돌 의례의 역사와 정착 시기에 대한 정확한 

문헌자료를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r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원자를 

비롯한 몇몇 왕자의 첫돌 의례에 대한 기록을 찾 

아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 민간에서 행해졌던 

모습을 재구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며, 왕실의 기 

록을 통해 형식이나 절차 둥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민간에서 지향（指向）했던 바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 다.

첫돌 의례는 물론 복식 역시 그 기원이나 원형 

을 찾아내는 작업에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생후 

첫돌이 되는 날에 아이의 미래를 점쳤다는 것으 

로 보아 현재의 첫돌 의례가 갖는 의미와 그 기록 

이 이루어졌을 당시의 의미나 행하는 방식, 중국 

과 한국의 첫돌 의례 형식 둥이 크게 다르지 않았 

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새 옷을 해 

입혔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첫돌이라는 의례적 구성 안에서 복식의 

변화가 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영아사망률과 첫돌 의례
첫돌 의례는 어떤 이유로 치르게 되었을까? 문 

헌자료와 현지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그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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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첫돌 의례 

를 함으로써 아이의 수명이 길어지기를 빌고 건 

강하게 주어진 복을 누리며 잘 살기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출생 후 1년이 되는 시기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특 

히 이것은 아이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 

다. 출생 후 1년이 되는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 최 

남선21〉은 “아기가 나서 1주년이 되면 아슬아슬한 

액기(厄機)를 대개 벗어나서 든든한 장래를 기약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니 돌이라는 축하연이 

있음직 합니다” 라고 하여 첫돌 의례가 성장과정 

에서 한 고비를 넘겼음을 축하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외에도 유안진24 25)을 

비롯한 아동학자와 풍속사 연구자들은 "첫돌은 

기본적으로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옛날에는 영아사망률이 높았기 때 

문에 아이가 첫돌을 맞는다는 것은 성장 초기에 

한 고비를 넘겼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첫돌 이전 

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것이 첫돌 의례의 수행 

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24) 崔南善, 앞 책, pp. 84-87.
25) 유안진은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는 영아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일정한 성장 • 발육의 시점마다 성장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 고비를 무사히 넘긴 아기에게 적절한 아기 행사로서 축하의 잔치를 마련해 주 

곤 했는데 그것이 곧 삼칠 • 백일 • 돌과 같은 것이었다고 하였다(柳岸津,『韓國의 傳統育兒方式」, 서울大學 

校出版部，1986； pp. 195-196).
26) 1930년대 • 40년대에 이르러서도 민간에서 첫돌 의례를 해준 예는 그리 혼치 않았다. 특히 산업화가 가속화 

되던 1970년대에 출산한 산모들도 집안의 형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잔치를 하지 않았으며, 조금 형편이 나 
은 집안에서도 사진을 찍는 것으로 대신한 예가 있다. 따라서 첫돌 의례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할지 

라도 수행까지 완벽하게 정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7) '■한국민속대관』1권에서는 "현재 조사 보고된 바에 의하면 돌잔치 풍속은 경제적 이유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곳도 많으며 행한다 하더라도 서울 • 경기지방과 같이 의의 있게 행하지 아니하는 곳도 있다”고 하 

여 첫돌 의례가 모든 가정에서 치러졌다고 한 추론에 오류가 있음올 밝히고 있다. 다양한 사회 • 문화적 상 

황 속에서 실제로 행해졌던 첫돌 의례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왕실이나 반가의 그것과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행해지지 않았던 예도 있었음이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 하겠다.

28) 통계청,『사망원인통계연보』, 1996, p. 12.
29) 이 표는 영아사망률의 시대적 증감 추세를 비교하기 위해 1925년에서 1930년까지는「조선총독부 통계연감」 

에서 인용한 통계청 자료를, 그 이후 현재까지는 통계청에서 수집 • 분석한 자료와「98년 세계인구현황 보고 

서』의 내용(한국일보, 1998년 9월 3일 목요일 17면 기사)을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다.
30) 1925년에서 1930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이전의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첫돌 

의례가 민간에 정착되기 시작한 것 역시 18 • 19세기쫌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왕실과 사대부가에서는 이 
미 일반화되었다고 해도 민간에까지 정착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연구자의 추론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첫돌 의례를 왕실에서나 민 

간에서 결코 빼놓지 않고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후대에 정착된 현상을 일반화시켜 그 이전 

의 상황을 막연히 짐작해낸 것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왕실이나 사대부 계층에서는 아이의 첫돌을 

중요한 시기로 보아 빼놓지 않고 기념했을 수도 

있겠으나 이것을 민간에서도 반드시 행했을 것이 

라는 언급은 상당한 비약이 아닐 수 없다.26) 첫돌 

의례가 중요시 되었거나 꼭 해주어야 하는 것이 

었다 할지라도 실생활의 다양한 국면 속에서 의 

례 자체에 대한 변화나 생략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27 28 29 30,

따라서 첫돌 의례가 정착되어 일반화된 시기를 

막연히 오래 전인 것으로, 그리고 모든 계층에서 

이루어졌던 의례로 인식하거나 추론해서는 안될 

것이며, 조선시대를 거쳐 개화기에 이르는 동안 

민간에 정착된 시기와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더 실중적인 방법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첫돌 의례 수행 

에 지대한 영향을 준 원인으로 여기고 있는 영아 

사망률이 첫돌 의례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영아사망 

률이 높다는 것은 아이가 출생 후 첫돌을 맞이하 

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념 

할만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하 

나의 실증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아 

사망률은 1세 미만일 때 사망한 영아의 수를 그 

해 1년 동안 태어난 출생아의 수로 나눈 비율이 

며 보통 1000분비 (%>)로 나타낸다.劾

〈표 2〉涮에 나타나는 1925년부터 1930년까지의 

劫 한 해 평균 1세 미만의 영아 사망자수는 4만 9 
천 여명이며 출생아 천 명당 영아 사망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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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영아 사망률 비교

연 도
1925-1930 
평균

1970 1973 1979 1983 1985 1987 1989 1991 1996

영아사망률 

명:%)
73.7 49.01 39.41 36.22 15.76 14.68 12.25 11.72 9.56 8.50

73.7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만연, 의료 혜택과 의약품의 절 

대적 부족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당시 사회의 일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를수록 영아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1966년, 1970년, 1981년의 영아사망률은 1991년 

에 비해 각각 47.2%, 40.2%, 4.5%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사망률에 비춰보더라도 영아 

사망률은 상당히 ,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특히 

1925년 전체 사망률 100% 가운데 영아사망률이 

11.3%를, 1930년에는 12.1%를 차지하고 있다.3D
반면 1990년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사망률 가운 

데서 0세부터 4세까지의 사망률을 모두 합친 것 

이 1.9%를 차지하고 있어 현격한 감소세를 보인 

다.

따라서 영아사망률에 의해 첫돌 의례의 수행이 

일정정도 영향을 받았올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시대적으로 상위일수록 의례수행의 당위성이 더 

욱 뚜렷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 

면 이보다 시대가 앞서 의학적인 기반이 충분치 

않았던 시기에는 출생 후 1년을 맞는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물론, 영아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진 

현재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졌을 것이 

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영아사망률은 첫돌 의례 

가 발생하게 된 이유와 그 정착 배경에 대한 하나 

의 사실적 근거가 되어 준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첫돌 의례의 정착 시기 

는 분명치 않다. 다만 첫돌 의례가 민간에 정착하 

게 된 것이 비교적 근간의 일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영아사망률과 관련시켜 본다면 

그것이 어느 시기에 정착되었던 간에, 일부나마 

생존 축하 혹은 생존 가능성 획득의 의미를 지니 

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조선시 

대의 영아사망률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1900년대 

의 영아사망률 통계를 기반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첫돌 의례의 생존축하 의미는 당시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출생 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많았다는 점과, 그것으로 인해 출생 후 돌 

아오는 첫돌의 중요성 이 부각되 었던 사회 적 분위 

기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첫돌 의례를 

함으로써 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 

황을 비껴가고자 한 의도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 

다. 비록 실제 의례의 담당자들이 첫돌 의례 수행 

의 근거가 되는 주술적•의례적 •실제적인 다양 

한 이유들을 속속들이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첫돌이 이미 아이의 성장 과정 가운데서 비교적 

중요한 시기로 간주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아사망률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과 

연 첫돌 의례의 빈도도 줄어들었겠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은 통계적 인 자료로 

산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 

하기는 어렵다. 영아사망률이 첫돌 의례의 수행 

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그러나 첫돌 의례가 나타나거나 지속적으로 수행 

되는 데에 영향을 미친, 충분하고도 실제적인 근 

거자료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례 역시 

인간 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아사망률이 

줄어드는 대신 첫돌 의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 

록 만드는 사회 • 문화적 요인이 재등장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皿. 첫돌 복식의 형성과 변천과정

1. 첫돌 복식의 형성
1980년대에 발간된 한 구술집31 32)에서 첫돌 의례 

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

31) 통계청, •■통계로 다시 보는 광복 이전의 경제사회상」, 1995, p. 32.
32) 구술 이규숙 • 편집 김연옥,「이 "계동마님”이 먹은 여든살」, 뿌리깊은나무, 1984,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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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때 가서는 바지저고리루다가 갖춰서 색 

동두루매기 에다가 남자에는 전복에 복건에 다 

해서 씌우구. 그 두루매기가 이름이 까치두루 

매기에요. 길은 연두루 허구 섶은 노랭이구 무 

는 자주구 고름허구 깃은 남자는 남이구 여자 

는 자주구. 소매는 색동으루 허든지 다홍으루 

허구.”

첫돌 의례를 할 때 아이에게 입히는 옷의 거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구술집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첫돌 복식은 첫돌 의례의 연원이나 정착 

시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성된 정확한 시기를 

파악하기 어 렵 다. 아울러 현재 정 형（定形）으로 

간주되고 있는 첫돌 복식33 34,이 첫돌 의례의 자생 

혹은 전래나 정착과 더불어 고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다. 그런데 첫돌 복식의 일반 

형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 

된 종류의 옷들이다.

33） 정확한 연원은 알 수 없으나 남아 첫돌 복식은 기본형인 바지（풍차바지）와 저고리 외에도 두루마기 위에 전 
복을 입히고 복건을 씌우는 것이며, 여아의 경우 색동 저고리와 붉은색 계통의 치마를 기본으로 입히는 것 

이 첫돌 복식의 정형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첫돌 복식의 기본형 혹은 정형으로 알려져 있는 

복식요소들은 후대에 와서 정착되었거나 특수한 계충의 일례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34） 여기서 작은점（ • ） 표시는 해당 구성물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동그라미（O）는 구성물이 채택되기는 했 

으나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은 것을 뜻한다.

첫돌 의례에 대한 문헌기록도 아이의 옷차림에 

대한 내용보다는，돌잡이 등의 행사를 중심으로 

서술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첫돌 복식의 변 

화과정이나 고정된 양식을 살피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자료들로는 첫돌 복식의 근원적 

형태를 추론해 내기 어려우며, 왕가와 반가는 물 

론 민간의 복식에 대해서 어떠한 비교나 단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것이 

첫돌 복식으로 채택되었으며 그것이 언제 일반화 

되고 고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첫돌 의례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복식 

역시 그러한 변화月•을 담을 수 있는 형태나 색상, 

혹은 구성요소들을 하나씩 더하거나 빼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겪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왕실의 기록에서도 첫돌 복식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정조대왕 행장의 혜경궁 

이 내린 행록을 보면 “돌 지난 지가 겨우 몇 달밖 

에 안되었지만 도포 입고 신 신고” 있었다는 기 

眞 45

록이, 정조 7년 9월 7일（을미일） 기사에 원자가 

"채색의 옷（衣彩）”을 입은 것으로, 그리고 동왕 

15년 6월 18일（신유일） 기사에는 "사유화양건 

（四游華陽巾）을 쓰고 자주색 비단 겹저고리（慈 

羅 衫）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같은 왕가 

의 첫돌 복식 혹은 첫돌 무렵의 옷차림에 대한 기 

록이지만 형태적인 면이나 구성면에서 공통점이 

나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짧은 기록만으로 왕가의 첫돌 복식을 짐작해내기 

란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우선 첫돌 복식의 변천 문제를 개 

화기 이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문헌에 첫돌 복식에 대한 기록 

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산발적 

으로 나타나는 왕실 기록상의 복식과 개화기 이 

후의 비교적 일반화된 복식을 동일선상에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언급할 첫 

돌 복식의 변천은 개화기 이후의 내용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대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한국민속 

종합조사보고서』의 수집사례들을 살펴보면 첫돌 

복식을 만들거나 입히는 과정에서 지역별 • 가정 

별로 옷을 갖추는 종류와 색상 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대표적인 몇 지역만 간추 

려 정리하면〈표 3>,〈표 4〉와 같다.湖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첫돌 복식이 

지역별로 각각 다른 것은 물론이며 일상복과도 

분명히 구별된다는 점이다. 비록 지역적인 차이 

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첫돌 복식은 아이가 출 

생 후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었던 배냇저고리와 

그 외의 유아복은 물론이며, 일상복과도 다르다. 

첫돌 복식 구성상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남 

아의 바지와 저고리, 그리고 여아의 치마와 저고 

리를 포함하여 두루마기 • 쓰개 • 버선의 사용이 

나 채택 여부에도 각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이 

는 첫돌 복식이 정착하는 데에 지역적 • 가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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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남아 첫돌복식의 지역적 차이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의생활편）

지역

종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안성 강화 진천 합천 전주 나주

저고리 색동 연분홍 옥색 옥색 색동 O
바지 풍차 풍차 회색 풍차 횐색 풍차 회색 풍차 풍차

조끼•마고자 O O O - O
두루마기 O O 까치 O
쓰개 복건 복건 복건 복건 복건

버선 타래 타래 타래 타래

돌띠 O O O O •

기타 전복 전복 쾌자 전복

〈표 4> 여아 첫돌복식의 지역적 차이（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의생활편）

지역

종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안성 강화 진천 합천 전주 나주

저고리 색동 ? 색동 연두색 색동 색동

치마 빨강 빨강 분홍 진분홍 빨강

쓰개 조바위 조바위

버선 타래 타래 타래 타래

돌띠 -

기타 풍차 바지 풍차바지 염낭 - 댕기

개인적 요인들이 작용했음올 여실히 보여주는 특 

징이다. 첫돌 복식의 색상이나 착용상 나타나는 

구성요소의 채택 등에는지역적인 특성은 물론, 

각 가정별 차이까지도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따 

라서 다양한 변이요소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첫돌 복식의 정형이나 그 형성과정을 찾 

기란 쉽지 않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첫돌 복식과 사례복식의 차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사례복식의 경우「가례집 

람（家禮輯覽）』• '■국조오례의（國朝五醴儀）』• 

'■사례편람（四禮便.覽）』등 많은 예서（禮書）를 통 

해 규정된 복식은 물론 그 변이형까지도 살펴볼 

수 있으나, 첫돌 복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사례복식 （四禮服飾）은 

문헌기록을 통해 뚜렷한 형태와 종류가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 

의 과정을 겪게 되었으며, 그 출처를 정확히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니 기본형 

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은 첫돌 복식의 형태와 구 

성이 지방이나 가정마다 다르게 나타난 것은 오 

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혼히 사례로 규정되어 그 의례적 의미가 강조 

되었던 여타의 통과의례복식은 정형（定形）이 존 

재했으며, 그것이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 

문에 일정한 근거가 되는 표본이 마련되어 있었 

지만 첫돌 복식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첫 

돌 복식이 시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나름대로의 

기본형을 갖추게 되고, 상황에 따라 변화했을 가 

능성이 충분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 

다. 따라서 첫돌 복식은 다른 의례복식과는 달리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고리와 

바지, 저고리와 치마라는 우리 복식의 기본형에 

다른 복식구성요소들을 부가 • 변형 • 수용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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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돌 복식의 변천과 의미 변화
첫돌 복식의 변화와 기성복식35）의 수용은 시대 

적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산업화로 

인해 아이의 옷을 만들지 않고 사 입히는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첫돌 복식의 변화는 기성복을 부가형으로 사용하 

는 것과 복식 자체가 완전히 기성복으로 교체되 

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성복이 부가적으 

로 사용된 예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첫돌 복식 

의 기본형인 바지 • 저고리 위에 스웨터를 입히거 

나 털모자를 씌우는 것 둥이다. 기성복으로 교체 

되는 과정은 첫돌 복식 자체의 기성복화（旣成服 

化）는 물론, 한복을 착용시키더라도 집에서 만들 

지 않고 한복집에서 구입해 입히는 것까지를 포 

함한다. 특히 기성복식의 수용은 첫돌 복식의 변 

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35） 여기서 기성복식이란 서구식으로 구성된 바지 • 스웨터 • 코트 • 티셔츠 둥을 비롯하여 맞춤이 아닌 구입용 

한복까지를 모두 일컫는 개념이다.

개화기 이전에도 아이나 어른의 옷을 바느질 

집에 맡긴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며, 그 이후 

에도 이러한 경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 

문에 오히려 다 만들어진 옷을 골라서 사 입힌다 

는 것을 가장 큰 변화로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단계를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구분 

해내는 것은 어렵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 

이 집안의 경제력이나 살고 있는 지역 둥 다양한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인 영향은 쉽게 말해 

도시에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흑은 외부의 문화 

적 흐름이 빠르게 유입될 수 있는 곳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대별해 말할 수'있다. 즉 신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 지의 여부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첫돌 복식 역시 그러 

한 영향 아래에 놓여 있었을 것임은 당연하다 하 

겠다. I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첫돌 복식 

변화를 한 지역의 사례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표 5〉와 같다.

대부분 아이에게 입힐 옷은 장이 섰을 때 옷감 

을 끊어다가 직접 만들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바느질 집에 맡겼다. 실제로 기성복을 사 입 

眞 47

히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아이 옷을 

사 입힌 사람들 중 일부는 그것을 개화（開化）와 

연결시켜 설명하기도 하지만, 아이 첫돌 때 양말 

을 사 신긴 사례도 그리 흔하지 않아 이러한 경향 

은 대체로 1945년을 전후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들어 입히던 경향과 사 

입힐 수 있는 복식 구성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었 

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적인 여건 

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첫돌 때 아이의 옷을 사 입히는 것은 적어도 

195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일반화되기 시 

작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바느질 집에 맡겨 아이 

옷을 만든 예도 있지만 당시에 비교적 잘 산다는 

집의 사례가 대부분이다. 첫돌 복식 가운데 주된 

것은 만들어 입히고 버선만을 양말로 대체하던 

경향은 1960년대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지역에 따라 빠르게 변화한 곳은 이미 1950 
년대 중반에 이르면 상황이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 일부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때부터 

한복 기본형으로 구성된 첫돌 복식에 기성복이 

부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몇몇 요소는 아예 기 

성복으로 대체되었다. 첫돌 복식 구성요소의 교 

체가 일어나던 비교적 초기의 특기할만한 사항은 

평소에 사 입히기 힘들었던 의복을 첫돌을 전후 

하여 사주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때의 

첫돌 복식 전환은 구성요소의 온전한 교체라기보 

다는 나중에 입힐 옷을 앞당겨 장만한다는 의미 

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돌 복식의 형태적 변화는 각 시대별로 뚜렷 

하게 나타난다. 1960년대에는 저고리의 고름을 

한쪽만 길게 달아 돌려 맸는데 이때에는 여전히 

각 가정에서 만들어 입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기성복을 구입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1960년대이며, 1970년대 

로 들어서면 기성복화된 한복을 사 입히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전부터 전해지던 구성요소들 가운데 눈에 띄는 

화려한 요소들만이 부각되고 남게 되었는데, 대 

표적인 것이 남녀아 공용의 색동저고리, 남아의

—545 —



48 첫돌 의례와 복식의 변천과정 복식문화연구

〈표 5> 첫돌 복식의 기성복화와 변화양상-안동지역의 일례

성별 연대 변화양상 특기사항 직물

남

1960

• 저고리에 고름을 길게 달아 돌려 매거나 흑은 하나 

는 길게, 하나는 짧게 달아 돌려 맸다.

• 옥색 저고리에 보라색 바지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 

적.

• 풍차바지를 입혔다.

• 대부분 집에서 

제작하였으며 

일부를 구입

무명, 명주, 

숙고사, 단

1970

• 저고리 깃을 둥그레 깃으로 제작했다.

• 짧은 고름을 두 개 달았으며 노란색, 혹은 옥색 저고 

리 에 소매 만 색동으로 하는 것 이 유행했다.

• 바지는 어른 바지처럼 만들었다.

• 사 입히는

것이 보편화

화학섬유, 

나일론, 

본견
1980

• 70년대의 경향이 거의 그대로 이어졌으며, 저고리 

에 색동보다 단색을 사용하는 경향이 보편화되었다.

• 후반기가 되면 각각 턱시도와 한복을 입히는 것으로 

양분되었다.

1990

• 바지 허리에 고무줄과 끈을 함께 달았으며 고름과 

대님 대신 단추를 맺어 단 것이 선호되었다.

• 어른들의 생활한복처럼 간단한 형태의 것과 일습을 

다 갖춘 것을 선택하는 비율이 비숫했다.

화학섬유, 

나일론, 

본견, 무명

여

1960
• 온회장 혹은 반회장저고리에 온 폭올 다 이은 빨간 

치마가 보편적 이었다.

• 대부분 집에서 

제작

무명, 명주, 

숙고사, 단

1970 • 저고리 전체를 다 색동으로 하거나 깃 • 고름 • 끝동 

과 치마 도련도 색동으로 장식 했다.

• 사다리꼴로 마름질한 폭넓은 빨간 치마와 온폭을 이 

은 항아리형의 빨간 치마가 공존하고 있었다.

・ 사 입히는

것이 보편화

화학섬유, 

본견, 단
1980 • 소매없이 금박을 한 연두당의를 저고리 위에 덧입혔 

다.

• 사다리꼴로 마름질한 폭넓은 치마가 보편화되었다.

• 후반기에는 한복 대신 드레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1990 • 단순하고 편리한 생활한복 종류와 고증올 바탕으로 

한 당의 일습이 선호되었다.

화학섬유, 

나일론, 단, 

본견, 무명

전복과 복건, 여 아의 당의 이다. 남아의 전복과 복 

건은 그 이전부터 일부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사 

용해온 것이지만 사실상 1970년대를 전후한 시기 

에 급속도로 유행하여 첫돌을 상징하는 요소로 

고착되었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한복에 금박을 

비롯, 기계수로 꽃을 놓아 화려하게 장식하는 데 

에 중점을 두었으며 고름이나 치마단에 색동의 

띠를 두르기도 했다. 여아의 당의는 궁중 소례복 

（小禮服）으로 사실상 민가나 반가에서 착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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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던 복식 구성요소이다. 이것이 1980년대를 

거치면서 여아 첫돌 복식에 본격적으로 수용되고 

소매가 없는 조끼 형식의 대량 생산물이 둥장하 

여 대표적 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 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는 아이의 첫돌 

복식으로 서 양의 턱시도와 드레 스가 사용되는 경 

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한복을 입힌다 할 

지라도 일부 요소들을 간소화시킨 것이 선호되었 

다. 그러나 아이의 활동성과 입히는 사람의 편의 

를 위해 고름이나 대님 둥의 몇몇 요소만이 매듭 

단추 둥으로 간소화되었을 뿐, 오히려 현란한 색 

상과 재질을 사용해 드레스도 한복도 아닌 국적 

불명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 

다. 현재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고중（考證）에 충 

실한 형태가 둥장하기도 해 간편함을 추구하는 

한편 복고적인 경향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어른 

의 한복에 나타나는 유행의 요소들이 아이의 한 

복에 바로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짧고 간단한 형 

태에 구성요소가 그리 많지 않은 생활한복이 선 

호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의 한 신문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얀 와이셔츠에 빨간 허리밴드, 나비넥타 

이 그리고 제비꼬리처럼 길면서도 맵시 있게 

늘어진 까만 연미복, 나비처럼 날아갈 것 같은 

화려 한 레 이 스와 소담스런 백 합수가 놓여 진 아 

름다운 하얀 드레스.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신 

랑• 신부들의 예복을 떠올리면 오해다. 이들 

서구식 예복을 입을 주인공들은 이제 돌을 맞 

은 천진난만한 얼굴의 코흘리개들. 아이들은 

빨강• 파랑• 노랑의 색동저고리 대신 의젓하 

게 턱시도와 드레스를 갖춰 입고 맘껏 귀여운 

모습을 뽐내게 된다. 신세대 감각파 주부들 사 

이 에 돌을 맞은 아이들의 돌잔치나 돌 사진용 

예복으로 턱시工와 드레스가 인기를 끌고 있

眞 49

다.”〈중앙일보, 1995년 4월 9일 12면 기사〉

특히 아이의 첫돌 복식으로 2〜3만원대의 저 렴 

한 기성한복은 물론 몇십 만원 대에 이르는 고급 

맞춤한복까지 가격의 범위가 세분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첫돌 복 

식을 대여해주는 것이 새로운 사업으로 둥장하기 

도 했다. 또한 첫돌 의례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라 

도 사진관에서 옷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어 남기 

는 것이 보편화되었다.36） 첫돌 복식에 화려한 요 

소들만이 부각 • 채택 • 사용된 경향은 주로 의례 

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적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여유로워지고 

각 가정에서 낳는 자녀의 수가 적어지다 보니 아 

이의 첫돌 의례도 '웬만하면 해주는 것, 당연히 

하는 것' 둥의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36） “내 아기는 다르다' 개성파 주부들 사이에 일고 있는 이 같은 붐 때문에 결혼예복전문점 둥에서는 돌복용 

턱시도와 드레스를 만들어 대여하는 사업도 덩달아 활발하다. 지난 5일 첫아들의 돌을 맞은 주부 이은경씨 
는 아이의 돌복으로 턱시도를 입혀 돌사진을 찍었다. 일생에 한 번 밖에 없는 아이의 돌을 맞아 앙증맞고 예 

쁜 모습을 영원한 추억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중략… 이들 서구식 돌복도 유행을 타는데 요즘은 

남자아이의 경우 턱시도 • 연미복 가릴 것 없이 검정색 옷에 빨강 허리밴드와 나비넥타이를 하는 것이고, 여 

자아이는 꽃무늬 수가 있고 레이스가 달린 휜색 이나 분홍색 드레스가 인기다. 어른이라면 누구나 한 장씩은 

갖고 있을 색동저고리 입고 찍은 색바랜 돌사진이 '90년대 아이들에게는 한갖 골동품에 지나지 않은 시대가 

온 셈이다.”〈중앙일보, 1995년 4월 9일 12면 기사〉

첫돌 복식에 기성복의 요소들이 도입되고 그 

범위가 확대된 이유 역시 시대적인 영향으로 보 

는 것이 가장 타당할 둣 하다. 시장경제의 발달과 

본격적인 기성복 생산이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 

게 되 었으며, 주문에 따른 생산을 주로 하던 한복 

집에서도 다양한 첫돌 복식을 구비함으로써 기성 

복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손쉽게 구입 

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지금의 첫돌 의례는 

행사적 의 미만이 부각되어 돌잡이를 중심으로 하 

나의 이벤트적 성향을 띠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에 따라 아 

이의 자질을 시 험하고 장수를 비는 기복적（祈福 

的） 의례로서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첫 

돌 복식에 나타난 시대적 변화 역시 첫돌 의례를 

의례의 차원에 바라보지 않고 행사로 즐기려는 

경향과 맞물려 있다. 결국 첫돌 의례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다양한 시대적 상황險, 그리고 

첫돌 복식의 기성복화 둥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서 첫돌 의례와 복식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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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첫돌 의례는 공식적인 통과의례로 인정받았던 

사례（四禮）에 비해 선택적으로 행해지거나 의례 

적 비중이 낮게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으며 의례의 당사자가 

아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첫돌 의례가 수행될 수 

없는 기타의 상황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더욱이 

첫돌 의례가 출생의례의 한 부분에 불과했던 아 

이관련 의례였기 때문에 복식의 구성과 의례 수 

행에 훨씬 더 많은 자율성이 존재했던 것이 아닌 

가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이 정확한 것이라면, 결 

국 사례와 첫돌 의례의 의례적 비중 여부가 그 복 

식의 정형을 만드는 데까지도 차이를 가져온 셈 

이 된다.

현재까지 발견된 기록을 토대로 첫돌 의례가 시 

작된 시점을 조선' 태종 때로 설정하더라도 의례 

자체는 지금까지 약 5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것 

이 된다. 그러나 첫돌 복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 

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로 알려진 바가 없다. 첫돌이라는 의례체계가 지 

속되는 동안 복식은 여전히 그 정형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첫돌 복식으로 간주 

되는 몇 가지 대표적 구성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각 지역과 가문에 따라, 그리고 생활여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 언제 어떤 이유로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첫돌 복식으로 채택되었는 

지에 대한 뚜렷한 문헌기록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지을 수 없는 문제이 

다.

하나의 문화현상이 확립되는 과정에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의례가 성립 • 정착 

되는 과정에서도 의례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확립된 후에 의례 체계인 행위양식이 먼저 구성 

되고 다시 그것이 수정 • 확대 • 재편되는 과정에 

서 복식을 비롯한 물질적 차원의 구성물이 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식을 어떻게 

차릴 것인가, 혹은 어떤 음식을 준비할 것인가 둥 

의 물질적 측면은 첫돌 의례의 체계가 만들어지 

고 일반화되는 과정 속에서 보다 긴 시간을 두고 

확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결과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첫돌 의례의 역사는 그 기원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것으로 보이며, 중국측 문헌과 

우리 나라의 문헌을 살펴보면 대략 목적과 형식 

면에서 상당부분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 

존의 학자들에 의해 첫돌 의례 수행의 중요한 요 

인으로 꼽혀 온 영아사망률은 의례수행의 절대적 

인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요소로 파악되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첫돌 

의례의 수행이 지속되게 하는 새로운 사회 • 문화 

적 요인들이 재등장했을 가능성 이 높다.

둘째, 첫돌 복식의 형성과정은 명확하지 않으 

며 사례복식보다 훨씬 더 많이 그 형태나 복식요 

소의 채택에 지역적 • 가정적 • 개인적 요인이 작 

용하고 있다. 물론 사례복식을 준비하고 착용하 

여 통과의례를 수행하는 가운데 다양한 개인적 

여건이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 

이 존재한다. 그러나 첫돌 복식은 사례복식과도 

달리 그 기준형조차 상당히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첫돌 복식은 의례의 변화과정 및 그에 관 

한 인식의 전환에 의해 눈에 띄게 달라졌으며 특 

히 의례의 의미가 약화됨에 따라 복식 역시 다양 

37） "첫째 돌에는 아이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기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원대한 뜻 
을 거기에 담고 심어 놨어요. 아무렇게나 자랑하고 그저 뭐 어른들이 그렇게 해놓고 노리개 삼아 한 번 웃으 

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지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돌잔치라 하는 것은 '아들을 낳았다, 돌이다.' 그래서 어른 

이 보고 재롱스럽게 즐기는 그런 것이 되어 버렸어요.”〈김춘대 • 男 • 안동향교 전교〉

38） "돌잔치는 유아사망률이 높던 시절, 살아남은 기쁨을 실타래 둥으로 축복하면서 아이가 건강히 자라서 나라 
의 훌륭한 재목으로 쓰여지길 염원하던 우리 고유의 풍습이다. 최근 들어 돌잔치가 호화일색으로 흐르는 것 

은 아이를 한 둘 밖에 낳지 않는 소자녀 가정이 많아진데다 집안의 일손부족 둥으로 '번듯한 곳에서 돌잔치 

를 치러주자'는 인식이 확산돼 가고 있는 결과다. 김남재（金南載 • 덕성여대 심리학과）교수는 '아이 돌을 상 

업적으로 이용, 과소비를 부추기는 고급 업소나 과시욕구에 편승하는 부모가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바람직 

하지 않은 세태의 한 단면'으로 분석하면서 '돌잔치 본래의 의미를 찾아 조상 대대로의 소박한 관습으로 돌 

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앙일보, 1996년 6월 5일 1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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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징을 함유했던 것에서 벗어나 시대적 조류 

에 맞는 복식 요소로 교체된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의례복식이 의례의 변화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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